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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기업, 3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

2007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900여개 사업장은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

정부는 10월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

을 의결했다.

산자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진단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희망하는 

곳에 한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업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

기 위해서는 강제로 에너지 소비 진단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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